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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불교  종립학교  문화조성지덕겸수
도의실천

교   당   소   식

◉ 은혜와 감사의 손편지 쓰기 우체통 제막식

특성화사업단과 함께하는 은혜와 감사의 손편지 쓰기 우체통 제막식을 진행합니다.

교직원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- 일 시 : 2018년 4월 10일 (화) 오전 11:00

- 장 소 : 미정

◉ 단 모임 안내

단 모임을 안내합니다. 일정은 BBS에 공지해드립니다.

- 정해진 날짜 점심(12:00)에 초대 합니다.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      

   점심 공양은 교직원 식당에서 이루어지며, 차는 공양 후 교당 쉼터 또는 귀빈실에서 응접합니다.

- 각 부서 과장, 담당관님들께서는 인원을 파악하여 모임 하루 전 12시까지 교당(850-5584)

   / 박덕연 교무(010-4549-0710)에게 전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◉ 학교사랑&개인정진 기도 안내

매주 (화)~(금) 오전 8시 20분부터 대학선방(숭산기념관2층)에서 

2018학년도 1학기 기도를 진행합니다.  교직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.

◉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.

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대종경‘신성품’1-19장(p305-314) 입니다. 

교도님들 모두가 마음 챙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원기 103년 3월 26일 넷째주 제943호

- 대종경 실시품 24장 - 

대종사 하루는 한 제자를 크게 꾸짖으시더니 조금 후에 

그 제자가 다시 오매 바로 자비하신 성안으로 대하시는지

라,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 연유를 묻자오매, 대종사 말

씀하시기를 “아까는 그가 끄리고 있는 사심(邪心)을 부수

기 위하여 그러하였고, 이제는 그가 돌이킨 정심(正心)을 

북돋기 위하여 이러하노라.”

보은 헌공금 (원기 103년 3월 19일 이후)

구형선, 김용욱, 김정기, 김종현, 모경하, 박광수, 안용덕, 이만제, 이채산, 장성철, 정승아

합계 : 440,000원

♥ 건학이념 실현에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.♡



구    분 시    간 장    소

월 요 법 회 (월) 09:00 대 법 당

호운회 2, 4주 (목) 11:00 3층 소법당

원맥회 (금) 11:30 대 학 선 방

원경회 3주(금) 15:00 3층 소법당

원화회 3주(금) 16:00 3층 소법당

의‘치’한의계열 (목) 17:50 한의대 선명상실

대 학 생 회 (월) 17:30 동 아 리 방

목 요 선 방 (목) 12:00 대 학 선 방

인문대 (금) 17:30 사회대 선명상실

학생생활관 2, 4주 (화) 19:00 학생생활관 선방

구    분 시    간 장    소

법 심 향
(수) 12:00 3학년 법 전 원

(금) 13:00 1,2학년 선과인격 수련실

원약회 [약대] (화) 17:30 한의대 선명상실

시리우스 [사범대]
(화) 13:00 자연대 선명상실

선명상반 [자연대]

원성회 [군사학부] (목) 17:30 학부대 선명상실

가락 [학군단] (수) 17:30 사회대 선명상실

선명상반 [사회대] (화) 17:30 사회대 선명상실

원심회 (목) 18:00 외국인 교화센터

차명상반 (수) 13:30 경영대 선방

법   회   식   순

법   회   안   내

힘들고 어려운 경계가 주어질 때 그 경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 정도로 나

눌 수 있다고 합니다.

첫 번째, 힘들고 어려운 경계에 쉽게 물드는 사람

두 번째, 그런 경계를 일부러 멀리 해서 물들지 않는 사람

세 번째, 그런 경계 안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

네 번째, 그런 경계 안에서도 물들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경계를 순한 경계로 바꾸는 사람

나의 수준은 어디쯤일까요?

나는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?

나는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, 실은 나보다 더 나은 환경의 다른 사람을 부러워

하며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? 

‘남이 장에 가니 거름 지고 장에 간다.’는 속담처럼 남이 가니까 나도 무조건 따라가는 이

런 사람을 범부중생이라고 합니다. 

사회 비리와 관련되어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보도되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보통 자

기 앞의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.

도덕회상이라는 가게를 여신 대종사님께서 일러주신 교법대로 신앙, 수행하여 자기도 이

익을 보고 주변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주고 계신가요?  

교법실천을 통해 그 안에 금이 든 줄을 알고 채굴해서 그것을 광채 있게 쓰면 사람들이 자

연스레 그 연유를 알고자 할 터이니, 그 내역을 말하여 주면 그 사람들도 감사히 그 금을 사

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
형상을 가지지 않은 물은 그릇을 따라 모양을 바꾸듯 뭘 해야 한다는 고집 없이 상대와의 

인연을 따라 상응할 뿐입니다. 그것이 부처의 경지입니다. 나쁜 환경을 무릅쓰고 세상의 조

소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 기어코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사람, 그 사람

이 부처입니다.

내가 근무하는 곳, 동료들과 주변가족과 이웃,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해 물들이는 사람이 됩

시다.

물드는 사람, 물들이는 사람

◉표시는 일어서서

타어봉종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주 례 자

개어봉회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사 회 자

불전헌배◉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사회자 안내로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다 함 께

입어봉정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다 함 께

독어봉경  …………………… (일원상서원문, 전서 24쪽) ……………………  주 례 자

설명기도및심고가◉  ………………  (성가 128장)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사 회 자

법 어 봉 독  ……………………… 대종경 신성품 2장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다 함 께

일상수행의 요법  …………………… (전서 54쪽)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다 함 께

설어봉교  ………………… “물드는 사람, 물들이는 사람”  ……………… 신지겸 교무

다 짐 심 고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다 함 께

성어봉가  ……………………  70장 『온 천지 그대로가』  ……………………  다 함 께

공어봉고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사 회 자

주간학사일정공고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기획처장

폐어봉회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사 회 자

사회 : 최재규


